
행복을 제대로 알면 행복에 가까워진다!
GIST 김희삼 교수가 초대하는 행복 수업

- 행복에 관한 모든 것!　‘행복 공부: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’ 10일 출간

- 평범한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경제학자의 행복학 강의가 궁금하다면

 ▲ ‘행복 공부: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’를 출간한 GIST 기초교육학부 김희삼 교수

나의 ‘파랑새(행복)’는 어디에 있을까?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이르러 

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선다. 그러나 정작 행복의 실체에 관하여 잘 모르고 

살아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방황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 기초교육학부 김희삼 교수(경제학자)가 ‘행복 공

부: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(생각의힘 펴냄)’를 10일 출간했다.

이 책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학기 동안 김희삼 교수가 GIST 기초교

육학부에서 강의한 ‘행복의 조건’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. ‘행복의 조

건’은 수강신청 첫날 바로 마감되는 GIST의 대표적인 인기 수업이었다.

실제로 이 책에는 ‘행복의 조건’ 수강생들이 수업 중 발표한 인상적인 경험과 생각

뿐만 아니라 김 교수의 개인적인 체험도 곳곳에 등장하여, ‘토론, 글 나눔, 발표’ 중

심의 참여형 수업 강의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전달한다.

‘행복 공부: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’는 △행복의 정의와 결정요인 △돈, 일, 인간관계

와 행복의 관계 △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등을 총 6부로 구성하여 

‘파랑새 찾는 법’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.



저자의 전공인 경제학은 물론 심리학부터 인지과학․유전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

야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와 함께, 동서양 고전 및 영화․TV․유튜브와 같은 대중매체

에서 뽑아낸 ‘행복 메시지’가 가득한 이 책을 김 교수는 ‘일종의 파랑새 백과사전’이

라고 일컫는다.

사람의 일생에 관심이 많은 경제학자로서 그간 저출생, 고령화, 교육, 노후보장, 세

대 간 상생 등 사회적 난제에 관심을 가져온 김희삼 교수가 이번에는 독자들과 함

께 행복의 실체에 다가가고 마침내 행복한 삶을 이루는 실천의 여정을 떠난다.

김희삼 교수는 “자기만의 ‘파랑새’를 찾고, 알고 보니 자기 곁에 있었던 ‘파랑새’와 

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행복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다” 고 강조한다.

김희삼 교수는 “어두웠던, 길을 잃었던, 불안했던, 스트레스가 많았던, 그래서 행복

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학기 말에 달라진 모습을 볼 때, 그리고 그 변화의 비결이 

‘행복 공부’를 통한 생각의 전환과 실천이었다는 고백을 들을 때 전율했다”고 말하

며, “저의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학생들뿐 아니라 행복에 관해 알고 싶

고 행복해지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”고 소회를 밝

혔다.

한편 김희삼 교수는 KDI(한국개발연구원) 연구위원을 거쳐 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

로 2016년에 부임했으며, 현재 기획처장을 맡고 있다.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

위원회 본위원,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,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

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, 현재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, 교육부 교

육정책실증연구회 위원,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등 다방면의 국가정책 자문역할을 수

행하고 있다.  

▲ ‘행복 공부: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’ 표지


